
「소비자시대」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열람하세요!

http://www.kca.go.kr

독자광장

독자 여러분의 엽서를 기다립니다.

엽서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엽서를 보내실 때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고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십시오.

 ■ 전자우편 : editor@kca.go.kr

 ■ 문의전화 : (043)880-5743

 독자엽서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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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팀

‘독자광장’ 담당자 앞

축하드립니다.

독자엽서 | 2018년 4월호를 읽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소비자시대」

정보자료
클릭!

소비자시대
클릭!

웹진으로
편하게 보기

음식 조리를 하거나 식사 후에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조차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자연 환기하고, 부득이하게 

향초를 써야 할 경우에는 환기를 시켜 가족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백귀혜(전라남도)

아이들이 셋이나 되어 날마다 세탁물은 물론 계절이 바뀔 때면 짐이 한가득입니다. 항상 고

민이었는데 4월호를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겨울옷과 침구를 

정리·보관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패딩은 말아서 보관하고 코트는 부직포에 넣어 

보관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왕채연(전라남도)

상당수의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있고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

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은 점차 늘어나는데, 안전의식

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네요. 매번 사고가 난 후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지 말고, 사전예

방에 철저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석(서울특별시)

독자엽서로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백귀혜, 왕채연, 이응석 

독자님께는 문화상품권(2만 원)

을 보내드립니다.

독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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